
이스라엘이가자지구최남단라파를공습한가운데의

료진이20일(현지시간)사망한임산부에게서극적으로

생존한신생아를꺼내고있다.가자민방위대에따르면전날폭격으로어린이6명과성인여성2명, 남성

1명등총9명이숨졌다. /연합뉴스

전쟁속새생명…엄마는하늘나라로

전세계군사비지출이 9년연속증가하며역대

최고치를갈아치운것으로나타났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은 지난해전세계군비지출은 2조4430

억달러(약 3375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며21일(현지시간)이같이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8%로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늘어났다. 세계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지출비중은2.3%에달했고,세계1인당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원)로 1990년 이후최

고치를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의전쟁,이로인한지정학적긴장고조등이

관련국들의군비지출확대로이어진것으로분석

됐다.

난티안SIPRI 선임연구원은 2009년이후 5개

(미주,아시아태평양,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전세계의평화와안보가악화하고있다는

것을반영한다며 상황이나아진곳은없다고지

적했다.

지난해군비지출상위5개국은미국(9160억달

러약 1265조원), 중국(2960억 달러약 409조

원), 러시아(1090억 달러약 150조원), 인도

(836억달러약115조원),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약104조원)다.

이중2022년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는전

년보다군비지출이24%늘어난것으로추산됐다.

러시아는2014년우크라이나의크림반도를합병한

이후에는군비지출을총57%확대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51% 급증한

648억 달러(약 89조원)였다. 이에따라군비지출

순위도 세계 11위에서 8위로 올라섰지만, 지출액

의절반이상은다른나라의군사원조를받은것으

로미국의원조가대부분을차지했다.

GDP대비군비지출비중은우크라이나의경우

37%에 달했지만, 러시아는 5.9%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이뤘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4.3%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하마스의기습공격을받은뒤

가자지구에지상군을투입한이스라엘의군비지출

규모는전년보다24%늘어난275억달러(약38조

원)로집계됐다.

일본의 군비 지출은 502억 달러(약 69조원)로

11%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치고 올라오면서

전체순위는2022년 9위에서2023년 10위로낮아

졌다.

한국은 군비 지출 규모가 479억 달러(약 66조

원)로전년도보다1.1%늘어나는데그쳤고, 세계

순위는11위로한계단내려섰다. /연합뉴스

130조원규모지원…팔레스타인 전쟁지속신호 규탄

21세기힘을통한평화 법안도…중국 틱톡 퇴출수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규모의미국안보예산안이반년간의표류

끝에20일(현지시간)미하원을통과했다. 이스라

엘과우크라이나는감사를표하며환영했고팔레스

타인은규탄했다.

하원은이날본회의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608

억달러(약84조원)규모의지원안을찬성311표,

반대112표로가결했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지원안을찬성366표, 반대 58표로통과시켰

다.

하원은대만을중심으로미국의인도태평양동

맹및파트너의안보강화를돕는81억달러(약11

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그와더불어하원은중국계기업이만든짧은동

영상공유애플리케이션틱톡의강제매각법안수

정안을찬성360표, 반대58표로통과시켰다.

21세기힘을통한평화 법안으로명명된이법

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연장가능) 안에틱톡의미국사업권

을매각하지않을경우미국내서비스가금지되도

록하는내용을담았다.

이법안은미국이동결중인러시아자산을우크

라이나에제공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고있다.

이들4개법안은여당인민주당이다수당인상원

으로송부되며,내주중상원에서표결에부쳐질전

망이다.미국매체들은상원통과가유력하다고보

도했다.

이같은대규모대외안보지원법안이하원을통

과하기까지우여곡절이있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반대가많자백악관은작년10월이스라엘-하

마스전쟁개전후이스라엘에대한지원과대우크

라이나지원, 대만에대한지원, 국경안보강화등

을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요청했다.

그러나우크라이나지원에반대하는공화당(하

원다수당)하원의원들은이스라엘지원만떼어낸

별도법안을추진하는등어깃장을놓으면서지원

안전체가표류했다.

결국지난 13일이란의대이스라엘공습으로대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

나, 이스라엘, 대만지원등을총 4개의개별법안

으로분리해처리하는방안을내놓으면서돌파구가

마련됐다.

조바이든대통령은이날성명에서 이중대한분

기점에서그들(하원의원들)은역사의부름에함께

부응해내가수개월간싸워온시급한국가안보법

안을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우크라이나에결정

적인지원이될것이라고밝혔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나는 미국 하원과 양당(민주공화당), 그리고 개

인적으로역사가옳은방향으로가도록결정한마

이크존슨하원의장에게감사한다고밝혔다.

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사회관계망서

비스(SNS)를통해 감사합니다친구들.감사합니

다미국이라고적었다.

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하원의결정

이 팔레스타인국민에대한침략이라고규탄했다

고AFP통신이보도했다.

팔레스타인지도부는또미국의지원이이스라엘

에 팔레스타인과전쟁을계속하도록청신호를준

다고비판했다.

/연합뉴스

10 2024년4월23일화요일국 제

인도,일본추월1년앞당긴다

내년GDP 세계4위 예상

지난해 독일에 역전당한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 규모가내년에는인도에도밀릴것으로

전망됐다.

22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오

는 2025년 인도의 GDP는 4조3398억달러(약

5985조원)로 일본(4조3103억달러)을 제치고

세계4위를차지할것으로예상됐다는게국제통

화기금(IMF)분석이다.

원래지난해 10월 IMF의전망치로는 2026년

에인도가일본의GDP를넘어설것으로예상됐

지만이달 IMF가제시한수정전망치에서는역

전시기가1년더앞당겨졌다.

엔화 가치 약세에 따라 일본의 달러화 기준

GDP가상대적으로많이감소한영향이컸다.

여기에인도가인구증가에힘입어고속성장

중이기도하다.

인도의 GDP 규모는 2014년 세계 10위였다.

하지만 IMF 예상치를보면인도는 2027년에는

독일도 제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될전망이다.

지난해일본은GDP규모에서55년만에독일

에뒤지면서세계GDP순위가4위로떨어졌다

일본은한때미국이위협을느낄정도로고속

성장하던세계2위의경제대국이었지만2010년

중국에밀려3위가되는등갈수록GDP순위에

서뒷걸음치는상황이다. /연합뉴스

금값고공행진에도중국의 금사랑

인민은행17개월연속순매입

웃돈도평소보다10배이상올라

블룸버그통신은금값이온스당2400달러를넘

어사상최고치를보이는데에는세계에서가장

큰금생산국이자소비국인중국이큰역할을하

고있다고21일(이하현지시간)진단했다.

중동과우크라이나에서의전쟁을포함한지정

학적긴장악화와미국의금리인하전망하락등

으로안전자산으로여겨지는금수요는크게늘

었다.이에따라금값도크게올랐지만중국의금

수요는꺾이지않고있다.

일반인과 펀드 투자자, 선물거래자는 물론이

고중앙은행인인민은행까지나서서금을사들이

고있다.

금 매입 1위자리를놓고중국과인도가경쟁

해왔지만지난해를기점으로판도가갈렸다.

중국의금관련제품소비가10%증가한반면

인도는6%줄었다.

중국의골드바와금화투자만보면 28% 급증

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지속

되는데다주식시장의변동성도커금이더욱인

기투자처로떠오르고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프레셔스 메탈 인사이트의

필립클랩와이크상무는 중국에서는별다른투

자대안이없다.환율과자본통제가심해투자할

만한시장이금외에는없다고지적했다.

중국의금채굴량은세계최고지만여전히많

은금을수입하고있다. 지난2년간금수입량은

2800t이넘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보유량의약3분의1에해당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화 의존을 줄이고 통화

가치하락에대비하기위해17개월연속금을매

입하고있다.

중국에서의금수요가높다보니중국내에서

금을 매입하려면 국제 가격에 비해 프리미엄을

더지불해야한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우크라지원 미국,대외안보예산안통과

전세계군비지출9년연속증가 역대최고
우크라전가자전쟁등영향지난해3375조원…전세계5곳모두군비확대 글로벌평화안보악화


